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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여가고 있다. 

때문에 이 세계를 향한,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

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의 계획을 알아야 하나

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, 이 세계를 위해 

무엇을 할 것인가 vision을 품을 수 있다. 

따라서 vision을 얘기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시

각을 회복하는 일,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

라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.

‘세계관’이란 세상을 보는 눈이다. 세상의 역사

가 무엇에 의해 쓰여 가는지 해석하는 눈이다.

세계관은 존재론(나는 누구인가? 어떤 존재인

가?), 목적론(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

가?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?), 가치론(나에게 가

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? 어디에 가치를 두고 

살 것인가?)에 따라 달라진다.

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부모와 사회, 교사, 

친구, 대중매체, 여러 지식과 환경 등에 의해 무

의식적으로 존재론과 목적론, 가치론을 가지게 

되었고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다.(인식론)

그러나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

이 운행해가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

경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목적, 가치를 발견해

야 한다.

성경적 인식론으로 존재론과 목적론, 가치론을 

정립하여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

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세계를 바르게 보는 것, 

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보조를 맞춰가는 vision

을 품도록 발판을 만드는 것이 ‘홍광 다니엘 비

전스쿨’의 목적이다. 

앞으로 8주간의 curriculum은 이런 방향성을 

가지고 진행된다. 

하나님의 시각으로 ‘나’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

눈을 열어주고,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자존감을 

높여주며,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알게 

해주는 본 비전스쿨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

자신의 존재와 목적, 삶의 가치를 찾게 될 것이

고 ‘하나님의 vision을 품은 사람’으로 변화될 

것을 기대한다.

오늘은 첫째 시간은 ‘존재론’, “나는 누구인가?”

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.

나 자신의 존재, 목적, 가치에 대한 하는 물음

의 답을 갖는 것, 그것을 ‘정체성(identity)’이라

고 한다.

10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생 여러분이 

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할 것은 ‘정체성 확립’이다.

어떤 기준으로, 어떤 환경 안에서, 어떤 사람들 

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가 따져보

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.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 

세계관도 vision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.

이 시간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

하는지,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, 그 

생각은 바른 것인지 점검해볼 것이다. 

그리고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왜 겪게 되는

지, 성경적인 존재론과 목적론이 왜 필요한지 

알게 될 것이다.


